
[프로야구] SK 와이번스, 쌍방울 선수 50명 인수

조선일보

프로야구 신생팀 SK 와이번스가 한국야구위원회(KBO)가 보유하고 있던
전 쌍방울 소속 선수 전원을 영입했다.

SK는 28일 KBO가 전 쌍방울 소속 선수 50명에 대한 웨이브(권리포기)
공시를 하자 즉각 양수 신청서를 제출하고 선수단 인수에 나섰다.

웨이브 공시된 선수에 대해선 모든 구단이 양수 신청을 할 수 있지만
나머지 7개 구단은 신생팀 SK의 선수 수급을 위해 포기 의사를 밝혔다.

이날 웨이브 공시된 전 쌍방울 소속 선수는 투수가 김원형, 성영재 등
22명이고 포수는 5명, 내야수는 최태원 등 12명, 외야수 11명 등이고
외국인 선수 헨슬리 뮬렌과 타이른 홀도 포함됐다.

SK는 웨이브 공시에서 제외된 쌍방울의 연습생 7명과 외국인 선수 1명을
추가로 영입할 예정이어서 최근 7개 구단에서 양도 받은 7명을 포함해 총
65명으로 올시즌을 맞게 됐다.

야구 규약에는 웨이브 공시 선수를 영입할 경우 1인당 300만원의 보상금을
지불하도록 명시됐지만 KBO는 고문 변호사의 법률적 판단에 따라 SK가
납부한 신생팀 가입금 250억원 중에서 대체할 예정이다.

SK의 쌍방울 소속 선수 전원 인수가 결정됨에 따라 전주구장에서 훈련
중이던 선수들은 이날 곧바로 인천구장으로 이동했다.

그러나 파산한 쌍방울 레이더스의 모기업인 ㈜쌍방울개발은 SK가 보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선수단 전원을 영입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하고
소송을 제기할 움직임을 보여 논란이 일 전망이다.

KBO는 SK의 가입금 중 50억원을 쌍방울에 대한 보상금으로 책정했으나
㈜쌍방울개발은 SK가 선수단 전원을 데려간 것은 사실상 야구단을 인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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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라고 규정하고 가입금 전액인 250억원을 지불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KBO는 ㈜쌍방울개발이 소송을 제기할 경우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을 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천병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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